
「2023년도 4분기 지역채널 심의위원회」의견반영 결과

지역
(개최일)

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
서울지역

(12월19일)

 ① ‘아카이브 다큐 : 서울 그곳은’: 영상과 편집이 훌륭하고 지역성도 가미된 

     참신한 콘텐츠로 평가되는데, 지역채널 대표 콘텐츠로 개발하고 지속적인 

     제작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?

   - 현재 기획과 구성은 여러 편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기엔 출연자도 제한적이며 

     시간과 비용과 많이 소요됨. 그러므로 정규물보다 기획물로 제작하는 것이 

     적합하지만 시청자의 반응이 좋다면 내년에 제작 기획을 검토해 볼 예정임.

 ② ‘헬로! 코리아’는 1인칭 시점으로 여행지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주지만

     전국의 명소를 대상으로 다루기 때문에 관내 지역성과 동떨어져 보인다. 

    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하거나 극복할 방안은 없는지?

   - 이 콘텐츠는 초기 기획부터 유명한 전국명소를 소개하고 탐방하는 취지로 

     시작되었기 때문에 관내 지역만 다룰 수 없으며 지역성보다 지역주민에게 

     알찬 여행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되었음.

 ③  현재 딜라이브 채널은 중장년층 시청자를 겨냥한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데 

     MG세대 등 젊은 시청자 유입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 ?

   - 중장년층 세대는 지역채널의 시청률을 견인하는 충성도가 높은 시청층으로 

     지역채널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좋지만 젊은 세대는 TV매체보다 유튜브 등 

     기타 플랫폼을 선호하는 등 거리감이 있는 편임.

     그러므로 TV용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

     유튜브용 콘텐츠를 별도로 제작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.

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

 ① 시청률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콘텐츠 기획 및 편성전략을 세울 것을 제안

   - 시청률 뿐만 아니라 유튜브 데이터를 통한 심층 분석으로 콘텐츠를 

    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.

 ② 모든 연령층이 시청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제안

   - 온가족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음.

 ③ 대중에게 콘텐츠의 노출률을 높일 것.

   - 유튜브 숏츠 등을 제작해 주기적으로 시청자 반응을 점검하고 있음.



지역
(개최일)

 자체제작 프로그램 종합 평가 및 심의 의견

경기지역

(12월21일)

 ① ‘미`s 코리아’: OBS와 공동으로 제작한 콘텐츠지만 딜라이브 권역 소개가 

     부족한 게 흠으로 보인다.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시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?

   - 지역성의 한계는 있지만 시청자에게 타 지역의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

    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제작으로 고퀄리티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기 

     때문에 진행하였음. 또한 공동제작사와 편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광역적인 

     마케팅을 펼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음.

 ② ‘히스토리야(시즌3)’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를 MC와 게스트가 퀴즈 등을 

     통해 진행하는데 내용 흐름에 방해 요소로도 작용하는 것 같다. 

   - 자칫 지루하기 쉬운 역사 속 이야기를 나열식으로 이끌기보다 예능 요소를 

     결합해 흥미를 잃지 않도록 구성한 콘텐츠임. 이야기의 연결이 어색하진 

     않지만 향후 위원회의 고견을 참고해 구성을 개선해 보겠음.

 ③  시청률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의 시청률이 높은 편인데 그 

     원인과 채널 운영 전략은?

   - 서울지역보다 경기지역 주민이 지역 이슈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판단됨.

     특히 이는 뉴스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성향이 있어 최신 트렌드에 발맞춘 

     기획취재 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음.

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심의위원회 의견

 ① 콘텐츠 제작 시 일반 주민들의 참여 방안을 항상 고민할 것.

   - 항상 콘텐츠 기획 시 지역밀착 소재를 우선 순위에 두고 있으며 광역적인 

     소재보다 지역에 기반한 소규모 공동체와 접촉을 계속 시도하고 있음.

 ② TV방송용 콘텐츠 제작 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.

   - 지역채널 운영 시 킬러 콘텐츠의 부재는 가장 치명적임. 이에 회사는 

     시청률 데이터 분석과 트렌드를 상시 조사하고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

     방안 및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고민하고 있음.

 ③ 유튜브 등 SNS에 활용 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것을 제안

   - 이미 유튜브 숏츠 등 용도에 맞는 콘텐츠를 재가공 및 제작해 운영 중이며 

     조회 수가 증가한 콘텐츠는 원인 분석을 통해 운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초로 

     삼고 있음.


